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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환경 불안요인 1순위 “고유가”
상의, 300사 설문 34.3% 차지 … 정책 불확실성 22%에 환율변동 18%

국내기업들은 경영환경과 관련 고유가와 정책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소재 제조기업 300사를 대상으로 <최근 국내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요인과 애로>를 

조사한 결과, 가장 우려되는 대내외 환경변수로 34.3%가 <고유가>를 꼽았다고 10월24일 발표했다.

다음으로는 정책불확실성(22.0%), 환율변동(18.3%), 세계경기 둔화(10.7%), 금리인상(6.7%) 순이었다.

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가수준(Dubai유 기준)에 대해서는 10사 중 7사가 배럴당 55달러 이하(50달러 이

하 56.3%에 51-55달러 12.7%)라고 밝혔으며 55달러가 넘는다는 곳은 불과 10.0%에 그쳐 국내기업의 절반 이

상이 고유가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

또 2005년 말과 2006년 평균 유가를 각각 57.5달러, 58.5달러 수준으로 전망해 국제유가가 재차 상승세로 돌

아설 것으로 예상했다.

한편, 전반적인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곳이 부정적(침체국면 지속 49.0%에 악화국면 8.3%)으로 

보았으며 미약한 회복세 36.7%, 완연한 회복세 6.0%를 

나타냈다.

경영환경도 2004년과 비슷(47.3%) 또는 악화(28.7%)가 

호전(24.0%)보다 많았다.

최근의 콜금리 인상에 대해 응답기업의 25.9%가 경영

활동이나 자금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했다.

이밖에 2005년 환율하락으로 수익성 악화(38.7%)보다 

변화가 없다(4 0.6%)는 곳이 더 많아 최근 환율상승으로 

불안심리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경기회복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투자촉진 등 환경 개선(30.9%)을 가장 중요하다고 

꼽았으며, 다음으로 정책일관성 등 경제외적 불안요인 해소(27.7%), 추가 부양책 등 내수회복 전념(23.7%) 순

으로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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